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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매거진

병마에 ‘변시’ 5번 낙방한 수험생… 

판사는 존댓말로 판결문 썼다 법무뉴스

변호사 시험에 다섯번 낙방해 관련법에 따

라 더는 응시할 수 없게 된 50대가 제기한 행

정소송에서 재판부가 패소한 당사자를 존댓

말로 위로하는 문장을 판결문에 적어 법조계

에서 화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로스쿨 졸업생인 50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변호사 시험 응시 지위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명문대 법대

를 졸업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법시험

을 포기했던 A씨는 2012년 로스쿨에 입학해 

시험을 준비했다. 일을 병행하면서 변호사 시

험을 준비하다가 직장암과 뇌경색 판정을 받

기도 했던 A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네 

차례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했다.

마지막 기회인 2021년에는 시험 원서를 내

놓은 상태에서 응시를 포기하는 일이 벌어졌

다. 시험 바로 전날인 그해 1월 4일 평소 앓던 

천식을 치료하러 병원을 방문했다가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행 변호

사시험법은 다섯 차례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고 규정해 A씨는 더 이상 시험 응시

가 불가능한 이른바 ‘오탈자’가 됐다.

이에 A씨는 변호사시험법의 해당 조항이 위

헌이라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

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변호

사시험법에 대해 수차례 합헌 결정했다는 이

유를 들어 A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문 마지막에 “원고가 

직장암·뇌경색·천식 등을 앓으며 시험 준비

를 해온 사정이 매우 딱하고 공감 가지 않는 

것은 아니나, 비교적 최근까지 (합헌이라는) 

헌재의 견해가 완강하므로 (이번) 법원의 판

단은 부득이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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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전경〉

라는 문장을 적었다. 평어체로 작성하는 판결

문에 판사가 존댓말로 판결 이유를 설명하며 

패소한 원고를 위로하는 문장을 적는 것은 매

우 이례적이다. 법원 관계자는 “그만큼 A씨 

사정이 딱한 점을 재판부도 공감하고 위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

다. A씨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출처/조선일보)


